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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노동부 

발 신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최재혁 간사 02-723-5036 labor@pspd.org)

제 목 [논평] 2016년도 실업급여 예산안 관련

날 짜 2015. 9. 10. (총 3 쪽)

논 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제시해야

1. 정부는 9/8(화)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사회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청년희망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도 9/9(수) 예산안을 발표하여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를 포함한 실업급여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희망예

산이라고 명명된 정부의 실업급여안은 실업급여 제도 자체에서 배제되어 

있는 청년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

추면서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목청 높이는 모순된 태도를 보

이고 있다.

2. 정부안은 지급수준 인상과 수급기간 연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급조건 관련 대책이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보완

을 위해 필요한 사안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워 제

도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계획을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

으며, 심지어 노사정대화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반영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윽박지르고 있다. 때문에 이번 계획의 목표로 내세

운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는 물론, 노사정대화에 임하는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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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노동부는 일급 기준 4만3천원인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원으로, 최저

임금 90%인 하한액을 80%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

노동부는 이를 실직자들의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 및 구직급여 보장성 강

화를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제도의 구조적인 문

제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미봉책에 불과하다. 제도에 따라 2016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43,416원(6,030원*8시간*90%)으로 실업급여 상한

액(4만3천원)을 상회할 수 있다. 상·하한액의 역전현상은 상한액은 고정

되어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는 제도 설계 때문에 매번 

상·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

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액수를 조정하기보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적극적 구직활동 촉진을 발표한 

계획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적정한 실업급여를 통해 충분한 구직활동

을 보장하는 것이 계획의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적으로 추진하고 이 맥락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 80% 수준으로 

인하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해 직접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

정안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략 실업급여 수급자의 70%가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다. 충분한 실업급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실업으

로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구직자는 나쁜 일자리를 수용할 수밖

에 없으며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게 된다. 정부의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은 실업급여 수준의 전반적인 하락이며 사회보험 보장성의 후퇴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5.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까다로운 지급조건,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

수준 등에 대한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저임금·고용보험 미가입

의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수급조건완화를 포함한 실

업급여 개선과 구직촉진수당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부는 이렇듯 시

급하게 개선이 필요한 실업급여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수준의 현실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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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진정성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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